






   선거구 문제는 숫자가 바뀌고, 형식만 바뀔 뿐, 본질은 같습니다. 그 본질이 무
엇이냐, 바로 “표 변환을 얼마나 빠르게 하고, 그것을 기반으로 각 안에 적용을 정

확히 하느냐”입니다. 평가원은 더 어렵게 낼 수 없습니다. 다만, 말바꾸기를 통해 

여러분의 빈틈을 파고들 뿐입니다. 개념을 알고 모든 걸 깨우친 척 하는 여러분들

에게, 당황과 동시에 어려움을 안겨주는겁니다.

    선거구는 대부분 비례대표제와 선거구 통합. 두 유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. 이 

이상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도 없으며, 개념부터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

나오기 때문에, 학생들에게 더 깊은 개념을 요구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.

    여러분들께서는 꾸준히 기출을 풀어보실겁니다. 기출을 연습하면 무언가가 달

라지리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실 것입니다. 하지만, 결과는 동일합니다. 수능 시

험장에 가면 떨리고, 지치고, 피곤합니다. 그 상황에서 맞닥뜨릴 선거구 문제를 

보면 평소와 달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. 결국엔 틀리게 됩니다.

    연습이 다가 아니라는겁니다.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말이 있습니다. 선거구를 

알면, 최소한 멘탈이 위태롭지 않을 것입니다. 나아가면, 지피지기면 백전백승도 

가능합니다. 선거구를 알면, 충분히 만점도 넘볼 수 있습니다. 선거구를 연습하려

만 하지 말고, 알려고 하세요.

들어가면서



기본적 어휘는 깔고 가자

    각각 2019학년도 수능 20번 2안과 2019학년도 9월 모평 20번 2안, 
2019학년도 6월 모평 18번 1안입니다. 수능의 경우에는 여러 조건들이 붙
어있지만, 진하게 처리한 부분의 어휘는 똑같습니다. 그리고 그것보다 더 
쉽게 정리가 된 것이 2019년 6월 모평 18번 1안입니다. 이 셋의 공통점은 
비례대표제라는 점입니다.

    매년마다 나오는 어휘는 결국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. 비례대표제를 
저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최소한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은 무조건 나가 떨어
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. 다만, 평가원이 어렵게 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
니다. 우리가 교재와 교과서를 통해 배운 개념에는 명확한 한도가 있고, 논
란이 되는 부분들은 빠질 수 밖에 없으니, 시험은 무조건 그 한도 내에서 
내야만 합니다. 필연적으로, 평가원은 그러한 개념을 무조건 어렵게 설명 
하고자 하는겁니다.

    여러분이 하실 일은, 기출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들 쯤은 
익혀두는겁니다.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. 선거구
는 타임어택입니다. 보기들 하나하나가 허들이 되어 학생들을 지독하게 괴
롭힐 것입니다. 그렇다면, 그 허들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허
들을 넘기 위해 얼마나 높이 뛰어야 할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. 그 과정이 
바로 지금 저런 어휘들을 이해하는 절차인겁니다.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다
른 부분에도 충분히 있을 동일어휘, 그 어휘들에 붙는 조건들을 분리해서, 
결국 이 개편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
판단입니다.



단계적 공부와 풀이 방법

    선거구 문제는 2017 수능에서 사실상 처음 등장한 유형입니다. 그 이전
의 문제들은 선거구라기보단, 선거결과 분석 문제였고, 선거구라는 새로운 
유형을 완성하기 위한 시행착오 단계로서 만들어지던 문제였습니다. 2018
년 수능에서는 선거구 문제의 난이도가 한층 상향조정되어, 학생들로 하여
금 법과 정치는 ‘타임어택’이 중요한 시험이라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. 개
념들을 실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제작해야한다는 것이 평가원의 
임무였고, 그리하여 만들어진 문제가 바로 선거구였습니다.

    선거구 문제의 스타일이 정립된 순간부터 학생들이 변별되기 시작했고, 
이 기세는 충분히 기출이 쌓이고, 강사들의 문제분석이 어느정도 완성될 
때 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, 여러분들은 무조건 “평가원이 
어떻게 문제의 유형을 확립해나갔는지”에 대한 과정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
가고, 그 과정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도록 노력하셔야합니다. 
그래서, 무조건 선거구부터 파고들겠단 생각을 하지 마시고, 최소한 표분
석을 정확히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. 직접 노트를 펼쳐서 빠르
고 정확하게 풀이를 작성해나가는 방법을 기르셔야 합니다.

    표 분석을 하는 방법을 얼추 길러내셨다면, 이제 선거구를 통합할 때의 
표 재가공 방법을 확립하시고, 그에 맞는 능력을 길러내셔야 합니다. 그것 
또한 아까 말한 방법과 같습니다.


